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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신은 기본적으로 사람과 사람 간의 의사소통에서 출발한다. 그러나 만물지능통

신은 통신의 대상을 사람-사물-공간-시스템으로 확장한 초연결(hyper-

connectivity) 네트워킹을 전제로 한다. 본고에서는 이러한 만물지능통신 기반의

초연결 산업 구도를 분석하기 위하여, 스마트 혁명 이후의 IT 산업 분석틀로 부상

한 CPNT(Content, Platform, Network, Terminal) 계층구조를 적용함과 동시에

초연결 산업의 준거틀로 일본 경제산업성 기술전략맵에 포함된 미래 사회의 삽화

내용을 원용했다. 동 기술전략맵에서는 2025년을 실현연도로 상정하여, 기술이

개발된 미래 생활환경을 삽화를 통하여 기술하고 있다. 동 삽화의 구도와 내용을

분석한 결과 초연결 산업은 사람-사물-공간-시스템 간의 초연결로 특징지을 수

있고, 콘텐츠-플랫폼-단말-네트워크 계층구조로 재구성할 수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러한 작업을 통하여 초연결 산업 생태계의 기본 구도로서 천지인(天地

人) 모델을 제안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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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문제 제기 및 접근 방법 

2010년대에 들어와서 모바일 인터넷과 스마트 혁명

으로 인터넷은 새로운 지평을 열고 있다. 예컨대, 단말

의 관점이라면 19억 대의 PC, 53억 대의 휴대단말 그리

고 다양한 TV 단말이 인터넷과의 상호의존성을 급격하

게 높여가는 추세에 있다.  

나아가서 미래 IT의 세계는 스마트 하우스, 스마트 미

터, 스마트 가전, 스마트 자동차, 스마트 파킹 등 무한대

의 스마트 그리드 단말과 공간이 인터넷 생태계에 편입

되는 디지털 행성 시대로 나아갈 전망이다. 

사람과 사람 간의 커뮤니케이션에서 출발한 인터넷은 

사람과 사물, 사물과 사물, 사람-사물-공간 그리고 이

들 요소를 지원하는 시스템 등이 정교한 가치사슬로 엮

어지는 새로운 인터넷 체계로 재구축되고 있다. 본고에

서는 사람-사물(기계)-공간-시스템이 인터넷 시스템

으로 들어오는 초연결 통신을 만물지능통신(AToN: 

All-Things-on-Network)이라는 편의적 정의
1)
를 내린

다. 

따라서 만물지능통신은 사람들의 인터넷(internet by 

and for people), 사물들의 인터넷(internet of things), 

콘텐츠 및 지식의 인터넷(internet of contents & know-

ledge), 서비스 인터넷(internet of service)을 포괄하는 

미래인터넷의 개념으로 인식한다.  

지금까지의 디지털화와 네트워크화는 기존 산업의 토

대를 바탕으로 기존 산업의 비즈니스 모델을 바꾸고 설

비를 교체하였다. 반면 스마트화와 다가오는 만물지능

화는 산업별 혹은 인프라별 독립적으로 진행되는 것이 

아니라 전 산업 영역에 걸쳐서 그리고 개별 인프라의 진

화를 초월하여 전 인프라를 횡단하면서 보다 거대한 총

체적 패러다임을 창출한다. 이산화탄소(CO2)의 발생을 

줄이면서 저탄소 경제 기반 녹색성장을 실현하기 위해

서는 새로운 인프라 위에 새로운 산업을 창조하는 패러

                                           

1) working definition 

다임으로 이행하는 것이 21세기 인류의 공통과제이기 

때문이다. 

만물지능통신 전 단계로서의 스마트 혁명은 지금까

지의 단선적 기술혁신과는 달리 포괄적이고 전 방위적

인 혁신이다. 18세기를 전후하여 방적기나 증기기관 등

의 출현으로 산업혁명이 일어났으며, 19세기에 철도와 

자동차, 전력 등 인프라 혁명이 가속화되고, 20세기에 

디지털화와 네트워크화 등 IT 혁명이 일어났다. 그런데 

이들 혁명은 새로운 개별 주력산업과 개별 기간산업의 

주기적 출현과 발전의 반복이었다. 

(그림 1)에서는 작금의 스마트 혁명과 미래 만물지능

통신 혁명은 특정 주력산업과 기간산업의 출현이라고 

하기 보다는 기존의 모든 산업과 인프라를 혁신하고, 그 

과정에서 각각의 산업과 인프라의 내재적 성장과 외연

적 확장이 동시에 일어나는 패러다임 대전환의 방향성

을 보여준다. 

이러한 맥락에서 통신, 인터넷, 전력, 자동차, 가전 회

사들이 대연합하여 지금까지의 사일로형 산업 생태계를 

해체하고, 이에 기반한 새로운 미래 인프라와 새로운 초

(그림 1) 초연결 패러다임의 형성 방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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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결 산업 생태계의 구축에 나서지 않으면 안 되는 상황

으로 발전하고 있다. 본고에서는 2020년대는 만물지능

통신망을 기반으로 하는 초연결 인프라와 만물지능 산

업이 국가 주력 인프라와 신성장 산업으로 발전할 것으

로 본다. 

포스트 스마트 개념으로서 초연결 통신이라는 새로운 

커뮤니케이션 혁명이 새로운 분산 재생 에너지 인프라

와 수렴되어 다음 단계의 산업혁명 엔진으로 작동하고 

다시 거대한 경제 사회적 변화가 수반될 것이다. 우리는 

지금 그 거대 변화의 변곡점에 와 있다. 주지하듯 지금

까지의 IT 혁신은 경박화·단소화를 기반으로 통신단말

과 컴퓨터의 초소형화가 실현되거나, 고집적 반도체 기

술 등으로 IT 자체가 고도화되는, 일종의 IT 내재적 발

전 개념이었다. 그러나 스마트 혁명을 계기로 IT와 비

(非)IT 영역 간의 결합 상품과 연계 서비스를 제공하는 

진정한 의미의 융합화가 진행되고 있다. 

하지만 스마트 혁명과 초연결 혁명은 지능화·내재화 

기술 등을 기반으로 기존의 IT 영역을 고도화·융합화

할 뿐만 아니라 사람·기계·사물·공간과 환경 영역

으로 무한 확장하면서 제3의 네트워크·인프라·산업

을 구축해 가고 있다. 본고에서는 바로 이러한 초연결 

산업, 초연결 혁명 시대의 정보통신 패러다임으로 만물

지능통신에 주목한다. 

Ⅱ. IT 산업 계층구조와 기술전략맵 

1. 정보통신 분석틀로서의 CPNT 계층구조 

인간과 인간의 의사소통 기제로서의 IT는 기술혁신으

로 인간과 사물, 사물과 사물 간의 의사소통 개념으로 

확장되고 있다[1]. 만물지능통신은 인간(people), 기계

(machine), 사물(things), 시스템(system) 간의 유기적

인 관계, 즉 삼라만상의 모든 객체를 네트워킹과 컴퓨팅

의 대상으로 본다. 또 하나의 기본적 가치는 모든 것은 

연결되어 있는 생물의 그물(the web of life)로서의 생태

적 가치와 연결되어 있다. 사물통신이라는 사물과 사물 

그 자체의 관계보다는 인간-사물-환경-시스템이라는 

생태적 전체 과정에서의 부분과 전체의 상호관계성을 

고려한다.  

기술과학적 관점에서는 인간이라는 행위자와 기술·

문화·사물 등의 비인간 행위자들 간의 복잡한 관계와 

그들의 역할 치환 속에서 형성되는 네트워크를 통해 기

술을 파악하는 행위자 네트워크 이론(ANT: Actor 

Network Theory)과 그 맥을 같이 한다[2]. 

같은 맥락에서 만물지능통신망에 연결되는 만물의 지

능적 행동과 사람의 의도하는 바가 서로 소통하여 동조

화되는 네트워크-인프라-산업의 기본 틀을 어떻게 재

구성할 것인가가 중요하다. 이러한 관점에서 모든 것의 

인터넷 연결을 그린 EU의 사물인터넷(IoT: Internet of 

Thigns) 비전과 과제에 대한 연구결과는 무척 선구적이

라고 평가할 수 있다[3]. 만물지능통신 기술은 단순히 

IT 기술의 진화로만 접근해서는 안 되고, 궁극적으로는 

의식 기술이 지향하는 바처럼 인간의 의식(오감과 지능)

이 사물과 시스템 간에 동기화되고 공감화될 수 있어야 

한다. 

2020년을 전망한 IT 융합 기술은 바로 인간과 사물 

간의 지능성의 동조화, 인간과 사물의 역량을 확장시켜 

줄 것이다. IT＋NT＋BT＋CT 융합 기술은 사물에 대한 

인간친화적인 재창조와 활용을 위해 인간의 눈, 귀, 코, 

혀, 피부 등에 해당하는 오감을 사물에 심을 수 있는 기

술을 가능하게 해 준다.  

미래의 스마트 센서는 인간의 오감을 사물에 이식해 

인간과 사물의 동조화를 지향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액추에이터(actuator)는 인간의 팔, 다리와 같은 역량을 

사물에 이식해 인간과 사물의 행동을 동조화하려는 것

으로 해석할 수 있다. 초고속·대용량의 정보를 언제, 

어디서나 전송할 수 있는 네트워크는 인간의 신경망과

의 동조화를 위한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이처럼 만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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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능통신은 사람과 사물 그리고 시스템 간의 동조화를 

지향한다. 인간과 사물 그리고 공간의 동조는 언제, 어

디서나 모든 것이 연결과 접속을 통해 상호작용하여 새

로운 가치를 창조하는 초연결(hyper connectivity) 혁명

시대의 도래를 가능하게 한다[4].  

이러한 논의를 기저로 만물지능통신의 생태계를 

CPNT(Content, Platform, Network, Terminal)의 계층

구조 관점에서 각 계층별 특징을 다음과 같이 설명해 볼 

수 있다((그림 2) 참고). 이 경우 네트워크란 사람, 사물, 

에너지 또는 정보를 운반 혹은 유통하기 위하여 형성되

고 계층구조를 지니며, 장소 혹은 공간의 제약을 받는 

물리적 매체로 인식한다. 

먼저 콘텐츠 계층(content layer)의 가장 큰 특징은 콘

텐츠와 애플리케이션의 연계 그리고 데이터 센터 등과 

같은 클라우드에 초집중되고 있는 점을 들 수 있다. 한

편 이러한 콘텐츠를 이용하는 단말은 PC, 휴대단말, 가

전, 자동차 등 모든 디바이스로 다양화되는 초분산 경향

을 보이고 있다. 단말과 단말을 연결하는 네트워크에서 

다양한 데이터와 콘텐츠를 수집·전송·해석하는 스마

트 클라우드 서비스의 제공이 최적화되도록 콘텐츠 환

경이 정비되고 있다. 또한 클라우드와 클라우드의 연계

(N 클라우드)를 위한 상호 접속과 통합 운용을 통한 빅

데이터 환경이 가속화되고 있다.  

플랫폼 계층(platform layer)에서 주목할 점은 데이터, 

정보, 지식의 자유로운 유통과 연계의 강화이다. 이에 

따라 다양한 플랫폼 간의 API(Application Program-

ming Interface)의 표준화, 데이터 양식 등의 연계, 인

증·과금 기능의 연동에 관련되는 기술 규격, 운용 규

범의 정비 등이 요구되고 있다. 이러한 개방적인 클라우

드 플랫폼의 구축으로 다양한 단말, 복수 네트워크 간에

도 필요한 정보에 액세스하고 다른 사람과 공유하면서 

새로운 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환경으로 나아가고 

있다. 

이에 부응하여 스크린과 스크린(N 스크린), 서비스와 

서비스(N 서비스), 시스템과 시스템(N 시스템), 인프라

와 인프라(N 인프라)의 연계와 융합을 가능하게 하는 

역동적인 스마트 플랫폼으로의 진화가 요구되고 있다.  

네트워크 계층(network layer)에서는 IP화의 진행을 

기본 축으로 통신·방송·인터넷의 융합·연계가 한층 

가속화되고 있다. 법제도적으로는 하드웨어와 소프트웨

어를 유연하게 융복합화하여 새로운 가치를 창조하는 

방향으로 기반이 정비되고 있다. 인간과 인간의 통신에

서 센서 네트워크와 무선 기술의 발전으로 M2M(Ma-

chine-to-Machine)의 비중이 높아지고 있다. 뿐만 아

니라 유선망과 무선망이 상호 보완되어 FMC(Fixed 

Mobile Convergence) 서비스에 의한 진정한 유비쿼터스 

네트워크 시대가 도래하고 있다.  

이러한 유비쿼터스 네트워크를 기반으로 P(사람), 

M(기계), T(사물), S(공간), C(콘텐츠)를 물리적 혹은 가

상적으로 연결하는 만물지능네트워크 생태계가 형성될 

것으로 예측된다. 

단말 계층(terminal layer)에서는 휴대단말의 SIM 

(Subscriber Identity Module) 잠금 장치가 해제되는 사

례에서 볼 수 있듯 단말과 네트워크 간의 유대 관계가 

재구축되는 방향으로 진행되고 있다. 동시에 안드로이

드와 같은 개방형 오픈 소스 OS를 탑재한 스마트 디바

이스의 급속한 보급은 무수한 스마트 그리드 계통의 디

바이스로 확대가 가속화될 전망이다.  

(그림 2) 정보통신의 분석틀로서의 CPNT 기본 구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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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단말로서의 PC나 휴대전화 개념에서 스마트 사

물, 환경 지능 공간(ambient intelligence space) 등이 새

로운 단말 개념 혹은 진화방향으로 부상하고 있다. 이에 

따라 네트워크의 종속적인 개념으로서의 터미널보다 지

능성과 자율성을 갖는 디바이스로 위상이 변화되고 있

다고도 볼 수 있다.  

2. 미래 사회 분석 준거틀로서의 일본 경제산업

성 기술전략맵 

만물지능통신 기반이 구축되어 초연결성이 증대되면 

우리의 삶의 모습, 비즈니스의 존재 양식, 인프라는 어

떤 모습으로 우리 곁에 다가올까? 동 아젠다를 분석하

기 위한 준거틀로서 일본 경제산업성(METI: Ministry 

of Economy, Trade and Industry)의 기술전략맵

(Strategic Technology Map)이 무척 유효하다. METI는 

2005년도부터 매년 주요 산업 분야와 관련 기술과 시장

동향 등을 파악하고, 국가 또는 민간이 대응해야 할 중

요도가 높은 기술(중요 기술)을 추출하여 발표하고 있다

[5],[6]. 

동 기술전략맵은 각 영역별 최고의 전문가들의 지혜

를 결집하고 METI 산하 단체인 신에너지·산업기술총

(그림 3) 일본 경제산업성 기술전략맵의 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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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개발기구(NEDO: New Energy and Industrial Te-

chnology Development Organization) 등의 협력을 얻

어 작성되며 매년 수정하여 공개하고 있다. 동 기술전략

맵은 국가 시스템을 구성하는 혁신주체인 정부, 산업계, 

학계 등의 연구자가 연구개발 투자의 판단 기준이 되는 

전략과 시나리오를 공유하여, 관계 기관이 연계하면서 

연구개발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필요가 있다는 판단에서 

시작되었다.  

이러한 공동인식하에서 기술전략맵은 산업기술 정책 

인프라 정비, 산학관의 지식 공유와 종합력의 결집, 

METI의 연구개발 투자의 관점, 내용, 성과 등에 관해 

자국민의 이해를 증진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그림 3)에서 보는 바와 같이, 동 기술전략맵은 도입 

시나리오, 기술맵, 기술 로드맵 등 3계층구조로 구성으

로 되어 있다.  

도입 시나리오는 연구개발 성과와 동시에 그 성과를 

제품, 서비스 등으로서 사회와 국민에게 제공하기 위하

여 대처해야 할 관련 시책을 포함하여 기술하고 있다.  

기술맵은 기술체계도로서 기술적 과제와 요소기술을 

조감함과 동시에 그 중에서 중요 기술을 선정하여 제시

한다. 기술 로드맵은 연구개발에 대처하기 위한 요소기

술과 요구되는 기능 등의 향상 및 발전 방향을 시간 축

에 마일스톤으로 보여준다. 

본 연구에서는 기술전략맵 전체를 조감하는 5개 분야

의 삽화 내용을 사람(P), 기계(M), 사물(T) 공간(S) 그리

고 지원 시스템으로 구성하는 만물지능통신 기반 초연

결 생태계의 관점에서 분석한다. 동시에 정보통신산업

의 계층구조인 CPTN을 적용하여 삽화 내용을 재구성한

다. 2025년의 미래 생활상을 보여주는 동 삽화는 기술

전략맵상의 기술이 계획대로 개발되었을 경우를 상정하

여, 유비쿼터스 생활, 도시와 교통 인프라, 공장과 제조, 

에너지와 생활, 바이오와 의료 등 특히 기대되는 기술이 

어떤 식으로 도움이 될 것인지, 또 동 기술에 의하여 사

회 시스템이 어떻게 변화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지를 

명료하게 암시하고 있다. 

Ⅲ. 만물지능통신 기반 초연결 산업 계층구조 분석 

1. 만물지능통신 기반 초연결 일상 시스템 계층

구조 

METI의 기술전략맵의 일상생활 부분에서는 생활 공

간의 곳곳에 지능로봇이 활약하고 있다. 언제, 어디서라

도 서비스 로봇의 지원을 받을 수 있고 가정 내 기기를 

원격 조작하여 가족은 물론 세계인을 대상으로 커뮤니

케이션 수단이 한층 정교해지고 있다. (그림 4)에서는 

언제 어디서나 일상생활을 지원하여 주는 로봇 서비스

가 지금의 휴대전화처럼 보편적 서비스로 정착되어 있

는 모습을 보여 준다. 이러한 로봇이 중심이 되어 가정

이 하나의 거대한 컴퓨터가 되면서, 보다 안심·안전한 

생활과 편리한 재택근무가 가능해진다. 가정과 사무실 

그리고 이동하는 공간도 초대용량 회선(수십 Gbps)으로 

연결된다.  

두께가 1mm도 되지 않은 초박막 전자 페이퍼가 실용

화되어 만능 디스플레이 역할을 한다. 동 단말은 클라우

드 컴퓨팅과 빅데이터를 처리할 수 있다. 물론 개인에게 

특화된 맞춤형 신문의 역할도 대신한다. 

손목시계형 등과 같은 웨어러블 단말기가 홈서버 등

에 연결되어 미래통신의 허브 역할을 수행한다. 가정과 

외부의 상황을 실시간으로 취득한 상황인식 정보를 근

거로 재택로봇 등을 통해 원격지에서 적절한 조치를 취

(그림 4) 초연결(P-M-T-S) 기반 일상 시스템 계층구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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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 수 있게 된다. 언제 어디서나 일상생활을 지원해주는 

로봇 서비스가 지금의 스마트폰처럼 친근하게 우리 곁

으로 파고 들어 있기 때문이다. 

2025년의 가정은 가정 자체가 통째로 컴퓨터이고 거

대로봇이라고 해도 좋다. 아침에는 ‘좋은 아침입니다’라

는 음성과 함께 커튼과 창이 자동으로 열리며 에어컨 등

이 작동되고 경쾌한 음악이 흘러나온다. 기상 메모리를 

세팅해 두었기 때문이다. 

집 안의 각 장소에 설치된 센서나 카메라가 집 안팎의 

소음, 일광, 온도, 습도, 공기오염 등을 측정하여 쾌적 

지수를 판단하여 준다. 입고 있는 잠옷에도 웨어러블 센

서가 부착되어 있어서 심박이나 발한, 체온 등의 데이터

가 자동적으로 홈서버로 보내진다. 

공기가 신선하지 않다고 판단하면, 공기 청정기 기능 

에어컨이 작동하고, 햇살이 강하다고 느껴지면 자외선 

필터가 작동한다. 가족들의 기호에 맞춰진 음악도 피로

를 감지하여 자동으로 흘러나온다. 서버에는 집안 전체

의 지도가 만들어지고 그것은 다시 실내의 정보가전이

나 로봇 등으로 연결된다. 엄마와 아이들의 움직임, 빈

집의 상황 등을 지켜보면서 사고나 재해 발생 시에는 로

봇이 그 위험을 아빠나 경비회사에 알려준다. 

식탁의 멀티 모니터에서 갑자기 아빠의 영상이 비쳐

졌다. ‘다음 휴일에 여행할 수 있게 되었어.’ 온 가족이 

기다리고 있던 반가운 연락이다. 사실은 이 여행 계획을 

멀티모니터를 통하여 엄마가 온라인으로 예약을 하여 

두었다. 가상현실을 이용한 전자여행 팸플릿으로 전환

되면 여행지의 관광시설, 풍경, 레스토랑 등을 3D/4D 

화면으로 볼 수 있다.  

유비쿼터스 네트워크와 클라우드 컴퓨팅이 제2의 생

활환경이 되어 있다. 자동차 또한 달리는 컴퓨터 그 자

체로서 통신과 융합이 한층 진행된 나머지 바퀴가 달린 

통신단말과 같은 느낌을 준다. 안전성 확보와 에너지 절

약은 물론 다양한 위험을 감지하는 센서, 보다 고강도의 

재료 개발로 쾌적한 이동성이 확보되고 있다. 

가족 간의 숨결과 사랑을 언제라도 서로 나눌 수 있는 

정보 기술, 가정도 사무실도 자동차도 항상 가상적으로 

하나의 공간처럼 연결된다. 

유비쿼터스 냉장고는 제품의 생산과 유통정보, 메뉴 

정보를 파악하여 당뇨병 환자를 위한 맞춤형 영양관리 

메뉴를 제공한다. 지킴이 로봇 등은 홈서버를 통해 가정 

내의 여타 로봇, 유비쿼터스 가전과 연동하여 어린이나 

노인을 보살피고 위험을 즉시 알려준다. 

멀티 모니터는 스마트 GPS 등을 통해 가족과 항상 연

결되어 있고 몸이 불편한 할머니는 수발 로봇의 도움을 

받아 식사 시중을 받는다. 홀로그래피로 입체 동영상 투

영이 가능해지고 통번역 단말기는 전 세계의 언어를 자

연스럽게 통역하거나 번역하여 준다. 외국어 때문에 생

기는 업무 처리나 여행의 불편은 거의 해소되고 있다. 

물리적 공간을 이동함에 있어서 자동요금 징수 시스템

과 스마트 내비게이션 시스템이 급속도로 우리 생활로 

파고들고 있다.  

사람-사물(다양한 로봇 등)-공간(일상 및 사무공간) 

그리고 이러한 환경을 지원하는 시스템 인프라가 자연

스럽게 우리 주변을 에워싸는 초연결 일상 환경

(ambient intelligence everyday)이 영위되고 있다. 

2. 만물지능통신 기반 초연결 의료 시스템 계층

구조 

미래 첨단의료와 질병 그리고 인간의 관계는 어떤 모

습일까? 우리는 유전자 연구나 바이오테크놀로지, 정보

기술, 그리고 로봇 등이 의료나 간호, 수발의 미래를 어

떻게 바꿀 것인지, 아니 어떻게 바꾸어 나가야 할지 진

지한 성찰을 통하여 미래 건강장수 사회의 바람직한 모

습을 찾아가야 할 것이다. 

 (그림 5)의 기술전략맵에는 2025년의 의료 및 건강 

시스템이 만물지능통신 기반에서 운용되고 있음을 보여

준다. 환자(P), 간호와 수발 담당 로봇(T 혹은 M), 공간

(병원진료실, 수술실), 시스템(앰비언트 지능의료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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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스템)이 하나의 유기체처럼 작동하는 초연결 의료산

업 구조로 재구성하여 볼 수 있다. 만물지능 기반 의료

시대에는 아프지 않은 주사기, 약처럼 마실 수 있는 내

시경 등이 일반화되어 보다 편안한 의료 서비스를 받을 

수 있게 된다. 환자 중심의 저침습 의료기술, 나노 바이

오 로봇 기술 등의 발달로 체내에서 검사나 치료를 하는 

생체 시스템이 보급되기 때문이다. 

그리고 세포연구는 인공장기나 재생의료를 진화시키

고, 유전자 연구는 환자 개개인의 체질이나 질환에 따른 

치료와 투약을 가능하게 하여준다. 통신기능이 딸린 인

공장기, 간호와 수발을 담당하는 로봇, 환자의 일생 동

안의 진료기록 등을 기반으로 개인의 체질에 맞춘 초연

결 지능의료 세상이 열린다. 생체친화적 재료 등으로 만

들어진 생체 정보 센서를 통해 영양 정보 등을 송수신할 

수 있다. 체내에 심은 자극전극을 통해 전기신호를 보내

고 뇌신경계를 자극하는 인공시각 시스템이 시각장애인

의 시각 기능을 보조 또는 대체한다. 초정밀 가공기술로 

만들어진 무통침이나 센서를 내장해 상시 부착할 수 있

는 무통 채혈 이어링은 혈액의 다양한 정보를 감지, 해

석하여 자택이나 의료기관 등에서 그 정보를 언제나 이

용할 수 있도록 한다.  

2025년 이후의 저출산·고령화 시대에는 간호와 수

발에 대한 사회적 자본이 무척 중요하다. 그 대안으로 

고령자를 보살피는 수발 로봇이 빠르게 보급된다. 이러

한 로봇에는 수발자의 부담을 줄이는 기능뿐만 아니라 

피수발자의 정신적 부담, 즉 자존심과 삶의 질을 높여 

주는 공감형 가치가 중요하다.  

진화한 로봇은 간병인의 도움 없이 식사, 목욕, 배설, 

오락 등을 스스로 지원하는 서비스 로봇을 탄생시켰다. 

또 일으키거나 몸을 뒤집는 보조 기능을 갖추고 있으며 

맥박, 혈압, 체온 등의 바이탈 사인을 측정하여 주거 내

의 모니터에 투영하거나 주치의에게 보낼 수도 있다. 로

봇 형태의 전동베드도 보급되고 있다. 음성이나 전동베

드 스위치에 반응하여 불편한 노약자의 베드까지 자동

으로 이동하여 배설 후에는 화장실로 되돌아가는 로보

틱스 비데도 실용화되고 있다.  

수술용 로봇, 전신 자기공명영상(MRI: Magnetic Re-

sonance Imaging), 심근 시트, 캡슐 내시경, 약물 운반 

시스템, 분자 이미징 등 각종 지능형 의료 객체들이 대

형 모니터를 매개로 지능의료 공간 서비스를 지원한다. 

뼈나 피부, 장기를 재생해 주는 줄기세포 배양 시스템이 

보급되고 의료장기나 인공관절 등 재생의료가 일반화된

다. 디지털 바이오 카메라, 대형 모니터, 수술용 로봇이 

상호 협업하는 상황에서 의사가 수술용 로봇을 움직여 

원격수술을 수행한다. 

세포의 기능 변화를 분자 레벨로 관찰하고 검사하는 

분자 이미징 진료 기술의 보급으로 종양 등의 조기발견

이 가능하게 된다. 환자, 의료기기와 주변의 도우미 시

설, 주거 공간과 병원 공간 등이 항상 연결되어 만물지

능 기반 초연결 의료 생태계를 구성한다. 

3. 만물지능통신 기반 초연결 도시 시스템 계층

구조 

도시는 우리 생활의 기본 토대이다. 교통은 공동체 생

활과 업무를 위해 우리의 이동성을 확보해 주는 귀중한 

자아실현 플랫폼이다. 2025년의 도시 시스템은 우주에

서 도시를 지키는 스페이스 유비쿼터스 시스템 그 자체

(그림 5) 초연결(P-M-T-S) 기반 의료 시스템 계층구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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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GPS 위상과 플렉시블 만능단

말 그리고 도시의 구석구석에 탑재되어 있는 지능형 센

서 등이 항상 상호 연동되기 때문이다((그림 6) 참조).  

예를 들어 시각장애인이 GPS 기능과 도시 인프라로

서 탑재된 스마트 센서를 인식하는 스마트 장비를 갖고 

있으면, 교차로에서 교통신호등의 상태를 실시간으로 

음성으로 알려주고, 도시에서의 안전한 이동성을 확보

함으로써 자아실현의 기회를 높여준다. (그림 6)에서 보

듯 미래도시는 초고층 빌딩과 도시 채원(菜園)이 공존하

는 IT·전력·교통이 일체화된 정전교(情電交) 융합 인

프라를 기축으로 운용된다. 

만물지능통신시대의 자동차는 더 이상 현재 의미의 

자동차가 아니다. 석유가 아닌 언제, 어디서나 전기 에

너지 등이 동력으로 제공되는 전기 제품이고, 언제, 어

디서나 인터넷으로 연결되고 정상적인 운행 여부가 제

어되는 달리는 거대 단말이다. 

초고령화와 저출산이 진행되는 미래 사회에서는 로봇

과의 공존 시스템으로서의 유니버셜 기반이 구축된다. 

기상 정보, 교통 정보, 학교 및 병원의 정보 등 다양한 

지역 정보를 보행 중 혹은 운전 중에도 송수신할 수 있

다. 가볍고 자유롭게 접을 수 있는 플렉시블 디스플레이

로 도시 하부구조로 내장된 액티브 IC 태그 정보 등을 

활용할 수 있다. 액티브 IC 태그는 모바일 기기로 자유

롭게 해당 객체의 정보를 읽을 수 있도록 하는 전자명찰

이다. 필름형 태양광 발전 시스템이 장착된 스마트 건축

자재와 연료전지 자동차가 본격적으로 도입된다. 

위성과 지능형 도로가 연결되어 자동주행 휠체어, 배

터리 오토바이, 인텔리전스 자전거 등이 널리 보급된다. 

다양한 유형의 로봇이 개발되어 교통안전을 비롯하여 

거리의 안전을 지키는 경비로봇 또는 안내로봇으로 활

약한다. 빌딩 옥상과 건물 벽면 등에는 다양한 스마트 

도시의 녹지 공간이 만들어지고 폐쇄형 식물공장과 무

농약 도시 채원이 곳곳이 들어선다. 

지구 온난화 문제와 에너지 문제가 점점 심각해짐에 

따라 환경성과 지속가능성을 보장하는 도시 기반, 교통 

시스템 그리고 전력 시스템의 구축과 활용은 필수불가

결한 과제가 되었다. 미래의 정보통신 시스템과 신에너

지 등의 최적 조화를 통하여 차세대 도시 시스템을 창조

하면서 인류의 과제 해결을 선도하는 방향으로 국가적 

역량을 결집해 가야 한다. 

본디 통신 트래픽과 교통 트래픽은 공통적 속성을 지

닌다. 통신 트래픽은 눈에 보이지 않지만 교통 트래픽은 

눈에 잘 보이기 때문에 서로 비교되는 측면도 있다.  

통신 트래픽의 설계는 차선의 수를 결정하는 것과 마

찬가지이다. 많은 자동차가 다니는 도로에 1차선으로는 

큰 정체가 일어나기 마련이다. 통신 트래픽의 제어는 적

색 신호와 청색 신호의 교체와도 같다. 자동차가 적게 

다니는 도로에 청색 교통 신호가 길다거나 교차로에서 

적색 신호가 길어지면 교통 혼잡이 일어난다. 

설계와 제어의 중간쯤에 해당되는 것이 트래픽 관리 

혹은 감시가 된다. 그런데 이들은 모두 현재의 상황을 

측정하여 잠정적으로 대처하는 것이다. 주요 교차점에

서 교통 트래픽을 항상 모니터로 감시하는 것도 통신 트

래픽 관리와 유사하다. 또한 어느 정도 정체가 예상될 

것인지, 교차로에서 어느 정도 기다릴 것인지, 혹은 목

적지에 도착할 때까지 시간이 얼마나 소요될 것인지 등

은 교통과 통신의 품질에 관계된다. 이처럼 도시 시스템

으로서의 IT와 교통 그리고 전력은 기본적으로 많은 공

(그림 6) 초연결(P-M-T-S) 기반 도시 시스템 계층구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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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 속성을 지닌다. 단지 지금까지는 별도의 시스템으로 

구축되고 관리되어 왔을 뿐이다. 21세기의 도시 시스템

으로서의 IT·교통·전력은 하나의 가상적 거대 인프

라로서 상호간에 수렴하고 있다. 

만물지능통신 기반하의 인터넷 에너지 기술은 세계의 

파워그리드(power grid)
2 )
의 형태를 바꾸어 놓을 것이

다. 미래의 도시 주민들은 집, 사무실, 가계, 공장, 기술

단지에서 스스로 재생 가능한 에너지를 모아 전력을 생

산할 수 있고, 그것을 사이버 공간에서 정보를 생산하고 

공유하듯, 스마트그리드(smart grid)를 통해 P2P 방식

으로 공유한다. 

건물이나 지하도의 미약한 바람으로 발전해 빌딩바람 

등의 방풍 대책도 겸한 마이크로 풍력발전이 보급되어 

빌딩이나 가정의 전기로 사용되고 공원의 가로등과 같

은 공공설비에서도 사용된다. 지하도나 공장의 배기통 

등에도 설치되어 보조전원으로도 이용되고 있다. 

건물이나 자동차에는 광촉매 자재나 도료가 사용된

다. 이들 광촉매 자재는 항균성이나 땀냄새 제거, 대기

중의 유해물질을 분해하여 무해화하기도 하고, 더렵혀

지지 않는 건물이나 자동차 등이 실현된다. 사무실 등에

서 배출된 유기물 쓰레기 등을 빌딩 내에서 처리하여 퇴

비화하거나 재활용 플랜트의 설치에 의하여 폐기물의 

대폭적인 절감이 가능해진다. 퇴비는 도시 채원이나 식

물공장 등에서 이용된다. 

도시를 구성하는 사람-사물-공간 그리고 인프라는 

만물지능통신 기반 초연결 단말이 되고 플랫폼이 되어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4. 만물지능통신 기반 초연결 녹색 시스템 계층

구조 

태양은 우리에게 따뜻한 빛을 선사한다. 우리 지구의 

생물은 모두 태양과 지구의 협업 덕분으로 이 행성에서 

                                           

2) 발전·송전·배전 시스템으로서의 토털 전력망 

태어나 생활을 영위하고 있다. 지구 온난화와 에너지 문

제를 해결하기 위한 근본적인 과제 해결 대안으로 지구

에 지천으로 쏟아지는 태양 에너지의 활용이 유력한 대

안이다. 지구에는 우리들이 연료로서 사용하고 있는 에

너지의 약 1만 배의 태양광이 퍼붓고 있다.  

(그림 7)에서 보듯 태양광의 수용 방법도 가정의 지

붕, 메가 솔라, 우주 태양광 발전소 등 다양하다. 말할 

필요도 없이 풍력, 수력, 바이오매스 등 재생 가능한 에

너지의 대부분이 태양광 유래이며, 지구상에 소형 태양

을 만드는 핵융합 실용화도 부상하고 있다. 22세기 장

기적인 시각에서 보면, 에너지가 무진장(無盡藏) 존재하

고 지구 온난화 문제가 해결되는 세상이 실현될 수 있

다. 태양광으로부터의 무진장 에너지의 획득은 식물공

장에서 야채류, 쌀, 콩 등의 재배도 가능하고, 주택 자체

가 태양광 발전 등에 의한 분산형 발전소가 되어 식료나 

자원 문제의 근본적 해결 대안이 된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태양광 에너지의 무진장 획득과 

활용은 비교적 미래의 이야기이고 당장은 세계의 에너

지 소비가 보다 가속화되는 상황을 배경으로 지구 온난

화와 에너지 문제를 극복해가야 하는 시대에 살고 있다.  

따라서 장기적인 안목으로 우리의 아이들이 지구와 

인간 그리고 인간 이외의 생물들과 함께 공생하면서 쾌

적하게 살아가는 지혜를 발휘하지 않으면 안 된다. 먼저 

우리의 에너지 생활은 전기, 가스, 열 그리고 수소를 최

(그림 7) 초연결(P-M-T-S) 기반 녹색 시스템 계층 구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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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으로 활용하는 베스트 믹스형 스마트 그리드에 크게 

의존하게 된다. 

생물 프로세스를 이용해서 환경을 복원하고, 관리 시

스템의 구현으로 제로 에너지 하우스(ZEH: Zero 

Energy House), 제로 에너지 빌딩(ZEB: Zero Energy 

Building)과 제로 탄소 공동체(ZEC: Zero Emission 

Community)가 실현된다. 고기능 환경전담 위성이 육

지, 바다, 하늘을 전 방위적으로 모니터링하고 오염원을 

실시간으로 추적한다. 

지열전지, 바이오매스 등 다양한 분산 에너지를 최적

으로 조화시킬 수 있는 에너지 인터넷(energy internet)

이 가동된다. 필름형 태양전지를 활용한 휴대용 태양광 

발전 가방이 상용화되어 배터리 걱정은 사라진다. 생물

을 이용한 환경 정화 및 회복 시스템, 해상농업, 이산화

탄소(CO2)의 해양 격리 등이 실용화되어 마이너스 에너

지 시스템이 활용된다. 

모든 생산물의 생산자, 원료, 생산 방법, 유통경로 그

리고 폐기와 재활용 등이 입력되어 휴대단말 등으로 실

시간 확인이 가능해진다. 원자력 발전, 초전도 송신 케

이블, 바이오매스 에너지 생산, 자가발전형 정치형(定置

型) 연료전지 등이 최적 조화형으로 제로 에너지 빌딩과 

제로 탄소 공동체를 실현한다. 자연에서 배우고 자연을 

살리는 생태형 사회 시스템의 실현을 위해 다 함께 고민

하고 진지하게 성찰하는 사회에서 우리는 살고 있다. 

만물지능통신시대는 진정한 스마트 그리드가 실현되

어, 미래인터넷·전력·교통이 완전히 하나의 인프라

로 상호 제어되는 분산형 전원사회(電源社會)이기도 하

다. 지구 시스템은 모든 것이 연결된, 사람(P)-무수한 

재생에너지 장치(M)-스마트 그리드 빌딩(S) 그리고 이

를 지원하는 인프라 등의 거대 유기체로 진화하여 간다. 

 5. 만물지능통신 기반 초연결 산업 시스템 계

층구조 

2025년을 전망한 만물지능통신 기반의 산업은 어떤 

모습일까? (그림 8)은 인간생활 기술과 산업용 로봇 등

의 도입으로 가혹한 중노동이나 위험작업 등 소위 3D 

문제는 많이 해결된 환경을 보여준다. 원격 조작이나 가

상현실 기술로 공장은 스마트한 공간으로 바뀌었기 때

문이다. 장시간의 공장작업은 오퍼레이터나 엔니지어에

게 피로를 줄 수 있다. ‘피로하다’라는 상태를 계량화는 

최첨단 센서 기술이나 분석 기술이 광범위하게 활용되

어 있다. 

이에 따라 정보기술, 환경기술, 바이오 기술 그리고 

로봇 기술의 대융합으로 사람 중심의 미래공장과 새로

운 형태의 미래 산업이 성장주력 산업으로 부상한다. 

위험하고 반복적인 작업을 하는 노동자는 특수 글로

브를 장착하고 마이크로 공장의 각 부품이나 산업용 로

봇 등을 조작할 수 있다. 각각 다른 기능을 가진 화학 IC

군으로 구성되는 마이크로 화학 시스템이 다품종 소량 

생산을 가능하게 한다.  

약제나 유용물질을 생산하는 미래의 화학공장에서는 

집게 손가락에 올려질 정도의 슈퍼 마이크로 칩들이 각

각의 주어진 역할을 한다. IC 칩를 비롯하여 화학칩, 뇌 

역할을 하는 마이크로 컴퓨터, 커넥터·마이크로 톱니

바퀴·용수철 등의 구동장치, 마이크로 펌퍼와 밸브, 

그리고 화학반응을 일으키는 리액터 등이 각각 탑재되

어 있다.  

이러한 스마트 칩의 기능과 역할을 조합하여 구성되

(그림 8) 초연결(P-M-T-S) 기반 산업 시스템 계층구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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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마이크로 화학 시스템이 다양한 분석, 합성, 창약을 

가능하게 함은 물론 의료나 신산업에 도움이 되는 다품

종·소량생산을 가능하게 한다. 대형 제조물, 미세한 

정밀부품 등을 제조 및 조립하는 데스크톱 사이즈 공장 

등이 건설된다.  

이러한 슈퍼 마이크로칩이나 화학 IC 플랜트는 우리 

몸 안에서 유용한 물질을 생산하는 세포와도 닮았다. 생

체의 세포를 사용하지 않고 DNA나 단백질을 합성해 주

는 이러한 화학 IC 플랜트는 마치 살아 있는 IC이고 인

공세포 그 자체라고 할 수 있다. 산업용 로봇이 필요에 

따라 재료의 선정에서 부품의 도안, 조립, 검사, 완성품 

운송까지 일련의 작업을 전자동으로 수행한다. 공장 내

에서 발생하는 원료가스, 불량품, 지역의 폐기물, 하수 

침전물 등이 재이용되고 재활용되어 폐기물 제로 생산 

시스템이 운용된다. 

건축 폐자재, 폐차 타이어, 폐기된 가전제품 등의 폐

기물을 재활용하여 만든 인공재료 등이 일반적으로 보

급된다. 미래의 공장에서는 저출산화로 빚어진 노동력

의 부족에 대한 대응이나 생산성·안전성 향상을 위한 

다양한 로봇들이 활약한다. 로봇은 내비게이션 등의 이

동제어 기술이나 소형계측 센서, 근육과 유사한 액추에

이터 등의 개발에 의하여 공장 안을 돌아다니고 배선상

태를 점검하고 부서지기 쉬운 정밀부품을 이어 붙인다. 

또한 프로그래밍에 따른 복수의 가공, 조립, 다양한 자

제의 운반, 보관 등을 자유롭게 수행한다. 

위험한 작업이나 극한 환경에서도 로봇 노동자들이 

투입된다. 운전 중인 발전소나 화학 플랜트 등의 설비 

점검이나 보수도 로봇이 수행한다. 위험한 작동도 플랜

트를 정지하지 않고 수행 가능하며, 운전 시간의 단축과 

연장도 유연하게 대처할 수 있다. 사람들에게는 들리지 

않는 기계의 고장음이나 부정기적인 미세진동 등도 로

봇이 판단해 기계를 멈추게 하여 부품을 교체하는 등 고

장진단에서 수리까지 로봇의 활동반경이 넓혀졌다. 

한 마디로 현재의 제조업의 형태는 완전히 바뀐다. 현

재의 의미의 거대한 공장이 마이크로 사이즈화되어 공

장의 배달(delivery)과 이동이 자유로워진다. 트렁크에 

들어가는 작은 공장은 생산을 필요로 하는 장소로 운반

하여 가동시킬 수 있기 때문이다. 또한 주문자 맞춤형 

대응도 가능하다. 우리가 가정의 컴퓨터로 디자인한 의

류, 잡화, 가구, 심지어 가전이나 자동차 등을 제조사의 

호스트 컴퓨터를 경유하여 주문 제작하는 시스템의 등

장이다. 소비자 측은 자신만의 오리지널 상품을 주문하

여 입수할 수 있고, 제조사는 최소 투입으로 원료 조달

이나 에너지 절감이 가능해진다.  

이처럼 첨단 기술의 발달로 미래의 공장이나 제조 시

스템은 만물지능통신 기반의 새로운 산업 시스템으로 

재구성된다. 노동자(P)-기계(로봇)-무수한 마이크로 칩

(사물) 그리고 스마트 마이크로 공장(S), 이들을 지원하

는 산업 시스템 등으로 구성되는 초연결 산업 생태계로 

대체되는 것이다. 

이러한 상황을 전제로 할 때 바람직한 제조업의 모습

과 유통의 전개 방향은 무엇인지, 또한 엔지니어의 역할

은 어떻게 바뀌어야 하는지 우리는 진지하게 준비하고 

대응해 가야 한다. 보다 중요한 것은 우리 인간이 보다 

창의적인 방향으로 보다 많은 시간과 아이디어를 할애

할 수 있도록 하는 일이다. 로봇의 지원을 받아 보다 쾌

적한 환경에서 즐겁고 안전한 산업현장의 주체로서 훌

륭한 인간의 일은 여전히 존재하기 때문이다.  

Ⅳ. 초연결 산업 생태계 구도 제안 

모든 것이 유기체로 연결되는 만물지능통신 기반 생

태계의 기본 틀을 어디에서 찾아올 수 있을까? 중용(中

庸)의 첫 장에서 “致中和，天地位焉，萬物育焉(치중화 천

지위언 만물육언)”이라고 하여 “중과 화를 지극한 경지

에까지 밀고 나가면, 천과 지가 바르게 자리를 잡을 수 

있고, 그 사이에 있는 만물이 잘 자라나게 된다”는 내용

이 있다.  

사람, 사물, 공간 그리고 시스템이 자연스럽게 초연결



 

52  전자통신동향분석 제27권 제4호 2012년 8월  

되는 가치를 한 마디로 하면 중용 또는 중화(中和)라고 

할 수 있다. 함께 느끼고 함께 소유하고 함께 살아가는 

것은 전통적인 덕목인 동시에 미래의 만물지능통신시대

에서 요구되는 덕목이다.  

미래의 하늘에는 클라우드 컴퓨팅과 빅데이터의 구름

이 콘텐츠의 비를 내릴 것이고, 미래의 사람은 스마트 

디바이스의 창을 통해 세상과 교류하고 원하는 지식과 

지혜의 서비스를 받는다. 미래의 땅은 IoT를 통한 공간 

서비스를 쉼 없이 제공할 것이다. 미래의 기술적 변화와 

사회적 거버넌스의 변화를 포용할 수 있는 중화의 덕목

은 공감, 공유, 공존이다.  

(그림 9)에서는 만물지능통신 기반의 생태계를 삼차

원 세계로 구성한 것을 보여준다. 즉 스마트 디바이스가 

이끌어가는 생활 세계가 있고, 이를 지원하는 클라우드 

컴퓨팅과 빅데이터의 세계가 하늘에 떠 있는 형국이다. 

동시에 아래에서 이들을 지원하는 사물인터넷의 세계가 

앞으로 점차 그 모습을 드러낼 것이다. 클라우드 컴퓨팅 

기술은 서비스 융합을 가져오며, 이는 거시 세계(macro  

world)에서 이루어지는 융합 기술이다. 사이버 세계에 

존재하는 모든 디지털 데이터들을 융합시킬 뿐 아니라 

수많은 종류의 소프트웨어들도 클라우드로 블랙홀처럼 

빨아들이고 있다. 또한 클라우드 컴퓨팅은 이들을 융합

시킴으로써 지속적인 서비스를 제공한다. 

만물지능통신의 사회는 이러한 미시의 세계와 거시의 

세계가 어우러지는 초연결 생태계 구축이 중요하다. 다

양한 스마트 디바이스의 지원을 받은 이용자의 생활세

계에 자연스럽게 의복이나 신발처럼 신체화되고, 위에

는 클라우드 컴퓨팅과 빅데이터가 무수한 서비스의 융

합과 초집중을 조용하고 정교하게 수행한다. 동시에 아

래 땅의 세계에서는 무수한 사물들이 연계되고 때로는 

초분산되어 우리의 생활세계를 씨줄과 날줄이 되어 엮

어줄 것이다. 

이러한 만물지능통신의 지평을 일본 경제산업성의 기

술전략맵이 제시한 삽화와 내용을 통하여 연결시켜 계

층구조로 재구성하려는 것이 본고의 지향점이었다. 다

소 조작성이 있는 편의적 접목이라는 의견도 있겠지만, 

거대 복잡계로서의 초연결성을 지향하는 만물지능통신

의 모습을 설득력 있게 보여주기 위한 준거틀로 삼았다

는 점을 고려하여 주었으면 한다.
3)
 

                                           

3) 포스트 스마트 IT 패러다임으로서의 만물지능통신 메가트렌드, 주

요국의 추진동향, 단계별 구축전략과 국가비전 등에 대한 포괄적 

접근으로, 하원규·최문기, Super IT KOREA 2020: 만물지능화IT

입국, 전자신문, 2009; 하원규·황성현, Super IT Korea 2030: 만

물지능혁명국가, 전자신문, 2011.을 각각 참고할 것. (그림 9) 만물지능통신 기반 초연결 IT 산업의 생태계 

만물지능통신  미래의 정보통신 환경을 지칭하는 것으로 세상
의 모든 것들(사람, 사물, 공간, 시스템)이 네트워크로 연결된다
는 것을 의미함. 이들 각 요소가 유비쿼터스 네트워크 인프라 
등을 기반으로 동기화되어 고품질 정보 및 지식서비스, 상황인
식, 판단 및 처리를 수반하는 추론 및 예측서비스를 제공하게 
됨. 

CPNT 계층구조  정보통신 산업을 콘텐츠(content)와 플랫폼
(platform), 네트워크(network), 단말(terminal) 간의 상호 연관성
을 중시하여 분석하는 방법으로 스마트 생태계의 분석에 유효
하게 활용되고 있음. 스마트폰과 같이 단말의 지능성을 강조하
는 차원에서 ‘Terminal’ 대신 ‘Device’를 쓰기도 함. 

기술전략맵(Technology Strategy Map)  국가혁신시스템을 구
성하는 각 주체인 정부, 산업계, 학계 등의 연구자가 정부연구
개발 투자의 판단 기반이 되는 전략과 시나리오를 공유함과 동
시에 관계 기관이 연계하면서 연구개발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기술정책 및 경영 공통 인프라 

정전교((情電交) 융합 인프라  각각 독립적으로 발전하여 온 정
보 인프라, 전력 인프라, 교통 인프라가 디지털화·지능화되면
서 상호 수렴되는 미래 인프라의 진화 양상 

초연결(hyper connectivity) 혁명  미래 네트워크/인터넷 환경
으로 나아감에 따라 사람·사물·공간 그리고 시스템이 상호 
연결되고 상호 접속이 심화되어 새로운 가치를 창조하는 포스
트 스마트 혁명 

용어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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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어 정리 

ANT Actor Network Theory 

API Application Programming Interface 

AToN All-Things-on-Network 

CPNT Content, Platform, Network, Terminal 

FMC Fixed Mobile Convergence 

Gbps Gigabit per second 

IoT Internet of Things 

M2M Machine-to-Machine 

METI Ministry of Economy, Trade and Industry 

MRI Magnetic Resonance Imaging 

NEDO New Energy and Industrial Technology 

Development Organization 

SIM Subscriber Identity Module 

ZEB Zero Energy Building 

ZEC Zero Emission Community 

ZEH  Zero Energy Hou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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